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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외동포 후속세대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전 서사 <바리

공주>와 <심청전>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거주

국에서 태생한 재외동포 후속세대 학습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

큼 세대교체의 변화를 반영한 재외동포의 교육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

이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의 학습 동기를 고려하여 정체성 정립을 위

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교육 자료로는 고전 서사 

<바리공주>와 <심청전>을 텍스트로 삼았다. 두 텍스트에 나타나는 통

과의례적 구조가 주인공의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

서 정체성 교육에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바리와 심청은 

가부장적 세계에서 부유하던 여성 주체다. 그들이 부모와의 관계로 이

루어진 세계에서 벗어나는 탈영토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관계를 통

해 스스로를 재정립하는 서사를 거주국의 질서에서 부유하는 재외동

포가 가체험해 봄으로써 정체성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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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 자아를 긍정하는 작품 서사에 자기 서사를 합치함으로써 ‘나’

를 구성하는 것들을 긍정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고전 작품 서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작품 

서사 주체와의 일체감을 통해 자기 서사를 진단하고 혼종적 ‘주체’의 

긍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

연스럽게 모국에 대한 문화에도 관심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재외동포, 정체성, 문화혼종, 접경, 경계, 문화교육, 고전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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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근세의 역사적 계기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

하여 다양한 개인적 계기로 인한 이주까지 약 150여년을 이어져왔다. 

현재 재외동포는 국내 인구 대비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2 개정)”1)에 따르

면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

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

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

득한 사람”을 모두 재외 동포로 본다. 후자의 경우, 한국에 대한 지식

과 이해가 거의 없는 제외 동포 3, 4세 역시 외국국적이지만 동포로 

보는 것이다. 현지에서의 혼인 및 출산을 통한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한인으로서의 동질감이나 정체성은 많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세대

를 거듭하면서 고국과 이주국 사이에서 혼종화된 새로운 집단적 정체

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민 1세대의 경우 국권 피탈과 해방의 시기에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강제 이주의 비율이 높았기에 본국 지향적 성향

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3. 10.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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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민족 정체성을 비교적 유지하였다. 국내에서도 근대화과정

에서 나라를 잃었던 과거로 민족사에 대한 강조가 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급격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민

족, 국가, 영토의 제한을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이나 

민족, 인종, 국가에 관계없이 전 인류를 하나로 여기는 ‘코스모폴리타

니즘(Cosmopolitanism)’ 과 같은 개방적 개념들을 화두로 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대다. 민족 문화의 원형이나 민족적 정체성을 그

대로 보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

다. 막연히 혈통을 강조하거나 근거 없는 자긍심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재외동포들이 갖는 혼종적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

점2)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육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재외동포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3)들이 이루어졌다. 다만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므로 문화를 한국어 학

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재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은 “이중적인 정체성

으로 인한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하면서 많은 경우 온전한 자기 이해

와 확립에 도달하지 못하”4)는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

2) 오하은ㆍ구자황,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22 (2017), p.69. 

3) 김태령, ｢재외동포 자녀대상 한국문화교육 방안: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정형근, ｢재외동포 후속세대를 위한 문화
교육 방향 모색｣, 한글(HAN-GEUL) 315 (2017), pp.35-66; 공하림, ｢재외동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수: 학습 방안 연구｣, 민족연구 69 (2017), pp.41-57; 
김유진ㆍ이희정, ｢전래놀이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 재외동포 아동학습자를 
대상으로｣, 춘천연구학보 23 (2022), pp.337-362.

4) 이선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한 시론(試論)｣, 언어와 문화 1-2 (2005),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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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교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

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하여 주목한 연구5)들도 있었다. 이 연구

들은 “우리 문화의 특징이 역사에서 어떤 기능을 했으며 이것이 민족

애의 근간이 됨을 알게 하고”6) “우수한 한국의 문학 작품을 학습함으

로써 한국에 대한 친밀함을 갖는 것”7), “자신과 부모가 기원한 모국

의 문화적 배경과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자아 개념 및 집단 정체감을 

가져야 하고”8)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9)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즉,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정체성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문화 교육이 재외동포 학습자의 정체성 형

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우선시해야한다는 관점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상동성 있는 서사를 선정

하고, 작품서사에 개인서사를 연계하여 정체성 탐구를 유도할 것이다. 

이를 우선시 하고 추후 작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대감을 갖게 하고

자 한다. 문화 교육 자료가 되는 서사로는 고전 서사 <바리공주>와 

<심청전>을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서사의 주체인 바리와 심청이 세계

에서의 위치가 재외동포 후속세대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상동성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이선이, 같은 글, pp.108-130; 김혜원, ｢재외동포의 문화정체성확립을 위한 미술교
육｣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조수진, ｢재외동포 학습자를 위한 ‘정체성’ 
교육방안 연구: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7 (2017), pp.87-115; 신
윤경ㆍ성지연,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방향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15-2 (2018), pp.121-146.

6) 이선이, 앞의 글, p.22.

7) 조수진, 앞의 글, p.7.

8) 신윤경ㆍ성지연, 앞의 글, p.140.

9) 김혜원, 앞의 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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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문화 교육

정체성(identity)은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근대 인간 

개인을 중시하는 학문 사조 아래 철학이나 논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드러진 개념이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던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은 정체성이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

성되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이 나타나며 그 과정에

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0) 

정체성에 관련된 이론은 에릭슨 이후 발전하는데 대부분 정체성이 

고정되거나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 맺기를 통해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인종, 문화, 국적 등의 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국경을 넘어 국적, 문화, 인종 등에서 새

로운 외부적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은 조국과 이주민 수용국의 경계에

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 후속세대의 경우에도 역시 자

신과 부모가 기원한 고국과 현지 사이의 경계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제임스 마르시아(James E. Marcia)는 정체성의 위기 상황

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 혹은 전념하는 과정을 통해 오래

된 가치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정체성을 성취 혹은 유예할 수 

있다고 논의11)하는데 재외동포 역시 중심문화와 대립하는 위치에서 

혼종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전 서사를 활용한 문화 교육이 재외동포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위기 상황에 있어 효용 가치를 가지는 것으

로 본다. 이는 문학치료학 서사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관점이다. 문학

10) Eri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8), pp.15-43 참조.

11) Marcia, J.E.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1980), pp.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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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학의 관점에서 작품 서사란 문학이 정체성과 의의를 가지게 하는 

것인데 한 인간의 삶 또한 그 심층에서 작동하는 자기서사가 존재하

고, 자기 서사는 정체성 정립의 방향과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학습자가 외부의 문학(작품서사)에서 인간 내면의 문학(자기서

사)과 일치점을 발견할 때, 일체감을 갖게 되고, 그 작품서사가 건강

한 서사일 경우 미숙한 자기서사를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

는 입장이다.12) 물론 지역과 세대, 개인별 등 다층적 요인들이 실제 

현상에 관계하는 만큼 정체성을 형성하는 변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

반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

서 방향성을 제언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재외동포의 자기서사에서 그들은 한 국가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주국의 “중심 문화와 대립하는 위치에서 고국과 문화적 친밀성, 그

리고 정체성을 세워가려고 하는 주체”13) 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경

계는 선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사이에서 접경공간(중간지대)을 형성하

며 혼종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들의 혼종성을 문화혼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문화혼종은 라틴아메리카 학자인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

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가 제시한 개념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본

래 토착민인 인디오문화에 식민자의 이베리아문화 그리고 그들이 함

께 온 노예의 아프리카문화가 만나 인종, 근대와 전근대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단순히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했다는 문화제국주의

적 관점이 아니라 외부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억압받았던 토착문화가 

서로 교차되고 착종하면서 유동적으로 변화해서 새로운 혼종(Hybrid)

문화가 발생했다는 관점이다. 이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다른 문화의 문화요소가 전파되고 그에 따라 두 문화가 서로 유사해

12) 신동흔,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보완ㆍ확장 연구: 서사 개념의 재설정과 서사의 
이원적 체계｣, 문학치료연구 38 (2016), pp.9-63 참조.

13) Ashcroft, G Griffiths & H Tiffin eds.,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6), p.426. (손덕교, ｢디아스포라의 혼종성과 정체성 뿌리: 
제이디 스미스의 하얀 이빨과 키란 데사이의 상실의 상속｣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8), p.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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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문화접변(acculturation)과도 차이가 있다. 중심 문화를 바탕으

로 동화되면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접점 아래 새로운 체

계를 구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화혼종의 관점에서 정체성은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문화

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 재외동포는 고국과 거주국이라는 

양 문화의 중간 지대를 교차, 횡단하면서 형성되며 문화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주도권을 선택하는 것을 그들

의 문화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칸클리니는 문화혼종을 혼종된 것 자

체로 보기보다는 문화적 경계에서 탈영토화하고 재영토하는 과정에 

주목한다.14) 다만 그 접경공간(중간지대)에서 무엇으로 ‘-되기’를 선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혼종적 ‘주체’의 긍정성을 온전

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해체적 모방으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의도

적 혼종성’의 견지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

다.15)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문화 정체성 교육방안을 제언해 보고

자 한다. 이는 고정적으로 명시된 개념으로서의 주입 교육이 아니라 

실천적 개념으로의 향유를 돕기 위함이다.

그간 재외동포의 문화 정체성 교육 및 관련 정책은 주로 한국의 민

족성이나 우수한 문화를 통해 “한국인이라는 자각과 한민족으로의 자

긍심 고취를 목표”16)로 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정부

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다양성과 공존의 

관점에서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 

정체성에 관한 고민은 한 사회의 중심부보다는 주로 한 사회나 국가

의 주변부, 제도권 밖의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다.17) 그러다보니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교육의 경우 여전히 ‘뿌리 찾기’와 ‘전통’에 

14) 김세원, ｢혼종성과 문화정체성에 관한 소고｣, 철학과 문화 28 (2013), p.149.

15) 같은 글, p.151.

16) 김혜원, 앞의 글, p.13.

17) 박치완, ｢글로컬 공공철학을 위한 문화인식론: 문화적 정체성의 물음 중심으로｣, 동
서철학연구 75 (2015),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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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비해 교육 내용 및 방안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한국의 문화 교육은 문화 어휘 혹은 단편적 지식의 

전달보다 한국의 관습, 역사, 문물 등이 어떤 가치의식의 발현인가라

는 심층적인 이해로 이어지는 방식18)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 교육의 방안으로 고전 서사를 활용할 것

을 제언한다. 한국 문화교육에서 고전 서사의 가치는 “전통적 가치관, 

삶의 방식, 정신, 민속 등이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적 삶의 이

해와 표본”19)으로 “한국문화의 원류가 되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텍스트”20)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 내지 전통을 잘 살필 수 있

다”21)는 맥락에서 강조되어 연구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다. 고전 서사

가 가지는 원론적인 가치에 동의하지만 ‘전통’이나 ‘고전적 역사’에 매

몰되어 ‘민족 정체감’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대하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에서 고전 텍스트를 활용하는 경

우는 한국 고전의 개별적 작품 소개와 작품 배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 작품에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 익히기가 주 교육 내용이다. 본 연

구에서는 작품 서사에 개인 서사를 연계하여 정체성 탐구를 유도하는 

것으로 주부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

다. 이에 서사 구조를 우선하고자 했으며 <바리공주>와 <심청전>을 

주 텍스트로 삼았다. 두 여성 주체는 부모에 대한 순응적 종속과 심리

적 지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 자기 존재로 자기발견과 확장을 

이루는 인물이다. <바리공주>의 경우 연행 과정에서 작시를 하며 약수

를 구하는 과정을 심청을 매개로 하여 풀어내기도 하는 만큼 두 작품

이 서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2). 특히 아버지와

18) 이선이, 앞의 글, p.111.

19)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
제지역연구 11-4 (2007), p.149.

20) 이명현, ｢외국인의 한국문화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가치와 학습 방향: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7 (2014), p.234.

21) 오세정, ｢한국신화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2014),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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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이 주 서사가 되며 추후 부친과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전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두 텍스트를 선정한 것은 서사가부장적 세계에서 

부유하던 여성 주체가 부모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벗어나는 

탈영토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재정립하는 재

영토화 과정이 주 서사로 나타나는 고전 서사이기 때문이다. 주체적 

결단으로 공간을 횡단하면서 통합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바리공주>와 

<심청전>의 작품 서사는 재외동포에게 정체성 모색에 대한 계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사회에서 분리 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새

로운 전(全)인격적 실현을 이루는 것은 ‘분리－전이－통합’의 통과의례

적 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각 작품에 나타나는 통과의례적 구조

와 그 의미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Ⅲ. 고전 서사에 나타나는 통과의례적 구조와 의미

<바리공주>와 <심청전>을 함께 분석한 다수의 논의23)들이 있다. 

서사의 주체가 두 작품 모두 여성이므로 주로 ‘여성’ 인물의 성장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다. 당시 가부장적 질서 아래 ‘여성’은 내부사

회의 중심에 존재하지 못했다. 즉, 주변부의 소외된 인물이 공간 이동

을 거쳐 내적(존재론적) 성장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를 

22) 김정은, ｢동해안무가 <바리데기>의 화자별 변이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32 
(2011), p.373.

23) 오세정, ｢희생서사의 구조와 인물연구: <바리공주>, <지네장터>, <심청전>을 대상
으로｣, 어문연구 30 (2002); 장영란, ｢한국 여성: 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
기 완성의 철학‘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9 
(2008); 이유경, ｢한국 민담에서 살펴본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 <심청전>과 <바리공
주> 중심으로｣, 심성연구 25 (2010); 황유진, ｢여성인물의 여정 성장담 연구: <바
리공주>, <숙향전>, <심청전>의 크로노토프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용혜정, ｢서사무가의 여성성 고찰: 딸신 일생의 구조를 중심으로｣, 예
술융합연구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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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회적 요구에 종속되어 강요당한 ‘희생’으로 보는 논의들이 있

어왔다. 그러나 이는 여성 주체의 행동을 희생과 박해의 담론에 가두

어 비자발적, 수동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체적 결

단으로 통과의례를 거쳐 신으로 거듭난 서사 구조로 이를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바리공주>는 무조신의 내력이므로 서사무가의 대표적 서

사다. <심청전>의 경우 선후관계에 대하여는 그 논의가 다양하지만 

‘심청굿’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가 효녀 심청을 주인공으로 하며 그 

내용이 심청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다만, 동해

안 별신굿에서 연행되는 심청굿은 처음 채록된 것이 1960년대 후반

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심청전>을 보다 선행되는 것으로 텍스트로 판

단하여 ‘심청’ 서사를 살펴볼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심청전의 서사가 

굿판에서도 유효했던 것은 현실 세계의 약자인 여성이 입사식을 거쳐 

초월자로 거듭난다는 설정이 기존 서사무가의 여성 주인공과 유사하

여 굿의 향유주체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이를 통한 감정이입을 일

으키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24) 이에 두 작품에서 여성 주체가 

겪는 통과의례의 과정을 중심으로 두 텍스트를 분석해 볼 것이다.

‘바리’와 ‘심청’ 두 인물은 ‘분리－전이－통합’의 세 단계의 통과 의

례를 거치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곳에서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과정이다. 어려운 시련을 동반한 시험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성인이 되는 등의 사회적 신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캠벨이 

언급한 원질신화의 보편적 구조로 ‘출발(Departure)-입문(Initiation)-

회귀(Reture)’의 의미적 맥락과 동일한 것인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응하는 의식(儀式)이 ‘정체성의 변화’를 함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만 집단에 따라 형태는 상이하다.25) 한국의 서사무가에 나타나는 통과

의례적 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통과의례를 거친 주인공이 

24) 최재호, ｢심청굿에 수용된 심청 서사 수용 요인｣, 인문과학연구 34 (2010), p.226.

25) 조홍윤, ｢구조적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화 구조의 적용 방안 연구: 캠벨(Joseph 
Campbell)의 원질신화(Monomyth)와 한국 무속신화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
연구 37 (201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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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신성을 획득하는 것에 있어 외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고 있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스 

로마신화나 중국신화, 인도신화, 이집트 신화 등 신과 인간 사이의 층

차적 경계가 있는 세계 다른 신화와는 다른 부분이다. 한국 서사무가

에서의 주인공은 여행을 계기로 부정적 현실에 가려진 자기의 이상적 

존재성을 발견하고, 이상적 공간인 신성계(神聖界)에 진입하는 과정에

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본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은 

주인공들이 다시 현실의 공간으로 복귀하여 삶을 문제없이 살아낸 이

후 신직에 좌정(완전한 존재성 발현)하는 공통의 순차구조26)를 보인

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로 삼은 <바리공주>와 <심청전>의 인물 역시 

동일한 통과의례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1. <바리공주>의 서사구조와 의미 

바리공주는 무조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서사무가

로 전국에서 각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비교적 인과적 전개가 잘 지켜지는 서울지역 전승본27)을 중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장면의 차이는 있지만 각 이본들이 공통

적으로 공유하는 서사단락을 정리하고자 한다. 홍태한(1998)이 각 이

본별 변이 양상에 따라 공통단락을 제시한 바가 있어 이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28)

① 바리공주의 부모가 혼인 후 연이어 딸만 낳다.

② 일곱 번째도 공주가 태어나자 버리다.

③ 바리공주의 부모가 병에 걸려 약수가 필요함을 알게된다.

26) 조홍윤, 같은 글, p.53.

27) 김진영ㆍ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 (서울: 민속원, 1997), pp.150-175에 
수록된 ‘바리공주 서울 문덕순본’을 인용할 것이다.

28)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서울: 민속원, 1998), p.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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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섯 딸들에게 부탁하지만 딸들이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⑤ 바리공주가 약수를 가지러 길을 떠나다.

⑥ 바리공주가 약수를 얻기 위해 약수 지키는 이에게 일정한 대

가를 행한다.

⑦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내다.

⑧ 바리공주가 부모 살린 공을 인정받아 무조신으로 좌정하다. 

바리공주는 업비대왕이 지배하는 조선국에서 일곱 번째 딸로 태어

난다. 조선국은 “대왕마마 전교하옵신 말삼이야”29)로 모든 질서가 이

루어지는 공간이다. 일곱 번째 딸인 바리공주는 종묘사직을 전하고 조

정백관을 의지하게 하고 시녀 상궁을 의탁하게 할 세자대군을 원했던 

업비대왕의 질서의 밖에 존재하므로 버려진다. 버려진 바리공주는 비

리공덕 내외에게 의탁해 천문, 지리, 육도 삼악에 능통하게 자란다. 

이는 오히려 당시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던 학문으로 업비대왕의 공

간에 사는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변별적 자질이기도 하

다30). 바리공주는 커가면서 자신의 기원을 궁금해하고 친부모의 존재

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며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15세가 되던 어

느 날 부모와의 상봉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본인의 부정적 자아

를 발견하게 된다. 근본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바리공주의 삶은 “끊임없이 내쫓기고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립시키고 스스로 그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해나가는 여

정”31) 이다. 가족도 국가도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채로 남

들과 동일시를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거주국과도 

모국과도 동일하지 않은 경계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의 모습과도 닮

29) 김진영ㆍ홍태한, 앞의 책.

30) 송효섭 외, 이론으로 서사 읽기, (서울: 역락, 2020), p.335.

31) 노성숙, ｢신화를 통해 본 여성 주체의 형성: <바리공주>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200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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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다. 특히 바리공주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이 가정

과 국가의 경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밖에

서 거부됨을 깨닫게 됨으로써 시작된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학습자의 

동일시를 돕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부모의 병환을 고치기 

위한 약수를 얻고자 서천서역국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해에 달한다. 

바리공주가 본인을 버린 부모를 구하기 위해 이러한 여정을 시작하

기로 결심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당대 가부장제 질서에서 ‘효’의 이

데올로기를 실현 ‘당하는’ 존재라는 해석도 있다.32) 남성지배질서에 

배제되어 억눌린 여성이 순응적으로 병폐를 구하기 위한 희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목은 그보다는 바리공주의 선택에 대한 

주체성과 선택에 대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리공주가 저승을 

떠나기로 한 것은 ‘버려진’ 딸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다. 바

리공주의 선택은 가부장제적 제도적 관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

스로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실존적 선택에 가까운 것이다. 서천 서

역국이라는 공간은 경계를 넘어가는 곳으로 조선국 내부의 사람들은 

모두 가는 것을 주저하였다. 신하들의 태도나33) 언니들의 태도34)와

는 이율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구분짓는 것이다. 바리공주의 통합된 정

체성이 전형적인 ‘모성’ 혹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 아니라는 점에

32) 윤인선, ｢바리공주의 희생효와 심리적 서사구조｣, 한국어문학 47 (2001); 허경
진, ｢희생의 여성신 바리데기｣, 기독교사상 704 (2017); 김봉석, ｢바리데기 신화 
읽기의 교육과정학적 함의: 효(孝)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4 
(2011).

33) 김진영ㆍ홍태한, 앞의 책, p.164, “약수 얻어다가 나를 회춘할 신하가 있는가 하옵
시니/신하들이 읍하여 왈 왼 말쌈이오릿까/동해용궁동 용궁이옵고/서해용왕도 천국
이옵고/봉내방장 무장승의 양현수 슈용궁이온대/살아 육신은 못가옵고 죽어 혼백이 
간사세온대/거행하올 신하 없삽나이다.”

34) 같은 책. p.167, “바리공주 하온 말삼/이흔 아홉 깁장 속에 청사 도듬 흑사 이불/
진주 안석에 귀히 길닌 여섯 형님네/어찌 부모 효양 못 가리라 하던잇까/여섯 형님
네 시측하여 모였다가 하옵는 말삼이 뒷동산 후원안에 꽃 구경 가삿다가/동서남북
을 분간치 못하고 대명전을 찾지 못하여/못 가넌이다 하고 우는 소래 오유월에 악
마구리 우는 소래 같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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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는 경계를 넘어 서천서역국(저승)에서의 경

험에서도 드러난다. 바리 이야기에서 저승은 “세상에서 버려졌지만 

‘다시 삶’(재생)을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리는 원래 버려진 자로서

의 자신의 몸을 지우고 새로운 육신으로 탄생”하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다.35) 그곳에서 바리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종 육체노

동을 수행하고 무장승과 혼인하여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딸’에서 ‘아

내’이자 ‘어머니’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출산은 생명수를 얻는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는 초반부에 부정적 자질로 여겨졌던 ‘여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처음 공간에서 부정시 되던 자질을 긍정적 

자질로 변환함으로써 새로운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업비대왕의 공간

에서 가부장적 관점에서 여성은 혼인 이후 ‘출가외인’이 되어 혼인으

로 맺어진 관계를 더 중시해야한다. 그러나 바리공주는 ‘가족’을 유교

라는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 속에 가두지 않고 모성적 관계보다 친

정 부모와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6) 이는 표면

적으로 ‘친정 부모’와의 관계를 우선시한 것이나 또 달리 말하면 업비

대왕의 ‘생명’에 가치를 둔 것이다. 즉 바리공주는 단순히 ‘죽음’을 주

관하는 신이 아니다. 그저 죽은 자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를 통

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신인 것이다. 바리공

주는 이처럼 공간을 넘나들면서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생명의 주체로 자기완성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는 오구

대왕의 세계로 돌아가 편입되거나 저승의 무장승에 종속되는 것과 다

른 새로운 정체성을 성취한 것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에서 

부정적 자질을 긍정적 자질로 변모시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바

리의 서사는 재외동포 학습자에게 있어 건강한 반영적 텍스트로의 의

미를 지닐 수 있다.

35) 최성실, ｢동아시아 “바리데기”이야기의 구조와 공간적 의미에 관한 연구｣, 비교문
학 67 (2015), p.374.

36) 노성숙, 앞의 글, p.29.



188 대순사상논총 제47집 / 연구논문

2. <심청전>의 서사구조와 의미

<심청전>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희생효’를 당하는 딸의 서사로 바

리공주와 함께 다루어져 왔다. 먼저 심청의 여정담인 <심청전>의 서

사를 살펴 볼 것이다. <심청전>은 ‘심청가’, ‘심청굿’과 유사하여 서사

무가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그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7) 

심청전은 수많은 이본이 있으나 그 중 선본을 참조하여 공통으로 나

타나는 서사 단락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① 심봉사의 청에 따라 곽씨부인이 임신하다.

② 곽씨부인이 딸 심청을 낳고 죽다.

③ 심청이 자라 아비 심봉사를 봉양하다.

④ 심봉사가 우연히 승려를 만나 눈을 뜨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기로 약속하다.

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기 위해 심청이 뱃사람에게 몸을 팔다.

⑥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용궁에 가다.

⑦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재생하여 궁궐에 가다.

⑧ 심청이 황제를 만나 혼인하다.

⑨ 아버지를 그리워한 심청이 맹인잔치를 열다.

⑩ 심청이 맹인잔치에 참가한 심봉사와 만나다. 

⑪ 심봉사가 개안하다. 

<심청전>의 서사에서 심청의 성장 계기가 된 것은 공양미 삼백석

을 위한 희생이며 ‘인당수’를 통해 경계를 넘는다. 심청 역시 바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였다. 이는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

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에서 ‘밀려서 한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

37) 심청전, 김진영ㆍ김현주 옮김 (서울: 박이정,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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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었음이 강조된다. 즉, 본고에서는 극한의 상태에서 본인을 내던진 

‘우회된 자살’38)보다 ‘주체적 결단’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심청은 다른 방도가 있음에도 인당수에 뛰어드는데 이는 서사의 핵심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 도화동과 이별하고 용궁을 거쳐 왕비가 되는 

심청의 서사에서 중요한 전이 공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청은 용궁에서 곽씨 부인과 재회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그녀의 상

황을 상기하게 된다. 인당수에 빠지기 전 심청은 15세를 전후하여 자

아와 타자가 구별되는 과도기적 시기에 놓인 존재였다. 심청은 자아 

이상을 ‘아버지의 봉양’으로 아버지와 분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도화

동은 심봉사의 질서 아래에 있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심청이 할 수 있

었던 것은 심봉사가 하던 ‘젖동냥’을 ‘구걸’로 이어받는 것이었다. 심

봉사의 방식으로 심청은 그 누구도 구원(개안 혹은 계몽)할 수 없다. 

심청은 인당수에 빠진 후에야 본인이 진정 원하는 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주체적 존재로서 자기의 판단하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

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본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

다. 즉, 심청의 입수는 질서 밖으로의 탈주로 스스로를 정립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심청은 수정궁에서 귀히 대접받고 그

리워하던 모친을 만났으나 그 기쁨보다 도화동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본인이 진정 불안하던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된다. 불합리한 

효의 강요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대항했던 심청이 잃어버렸던 자

아를 정립하는 과정인 것이다. 

심청은 용궁에서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인식함으

로써 내면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며 자아의 안정을 되찾

고자 한다. 다시 귀환했을 때 심청은 맹인 잔치를 열어 심봉사의 개안

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재편하여 발전적인 

38) 윤인선,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바다공간의 정신분석적 의미｣, 세계문학비교
연구 30 (201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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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이 극적으로 실현된 상황이 된 것인데 이는 심청이 ‘자기 존재’로 

움직이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덕분으로, 이는 결국 모든 관계란 결국 

‘주체적 존재성’이 매개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39) 물론 과정

에서 옥황상제와 황제, 심봉사라는 남성적 시선에 의해 행보가 결정되

었다는 점에40) 한계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내린 주체적 결단을 통해 내부의 자아를 깨닫고 긍정적 정체성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문화 정체성 교육의 텍스트가 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교육방안을 다음 장

에서 살펴 볼 것이다.

Ⅳ. 고전 서사를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본 연구에서는 고전 서사 특히 <바리공주>와 <심청전>을 텍스트로 

하여 부유하는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자기 서사의 표현 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했다. 작품의 선정 이유는 전술한 바

와 같이, <바리공주>와 <심청전>에 나타나는 통과 의례적 서사 구조

가 모국과 거주국의 경계에서 통합된 정체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재

외동포 학습자의 서사와 상동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작품 

서사를 통해 자기서사를 변화시킨다는 논의는 문학치료와 관련하여 

문학과 심리를 연결시키는 구도아래 이어져왔다. 각자의 삶을 구조화

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자기서사’라 하고, 이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치

39) 신동흔, ｢문학치료를 위한 서사 분석요소와 체계 연구｣, 문학치료연구 49 (2018), 
p.66.

40) 황경숙, ｢<심청전>에 나타난 토포스와 서사적 의미｣, 동북아 문화연구 12 (2007),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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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학작품의 서사를 ‘작품서사’로 규정하면서 문학작품의 작품 서사

를 통해 자기서사를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41) 즉 문학 작품은 서사를 통해 스스로

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돌아보

고 정체성을 재구하는 것에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 두 텍스트를 

활용하여 문화교육에 활용할 단계별 학습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저, 내용의 일차적 이해를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획득이 

가능하다. 나아가 ‘주체적 결단’을 통해 주인공이 속한 세계에서 경계

를 넘어 성숙된 통합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서사구조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학습자가 거주국에서의 삶의 방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서사를 형성하는 표현

을 교육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정체성 함양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단계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방안을 

설계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서사에 대한 몰입과 이해를 위해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므

로 국외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 한국어 5급 이상의 고급 한국어 학습

자를 대상으로 <바리공주>와 <심청전>을 활용한 문화 교육방안을 제

시하고자 했다. 언어적 숙련도는 있을지라도 학습 대상자의 경우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며 고전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 설명과 이해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2시간 씩 3회차로 총 6시간의 수업을 제안했다. 특히 작품의 장르

나 배경과 같은 일반적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 대상자가 

작품 서사에 일체감을 느낄 정도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1)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서울: 문학과 치료, 2007), pp.369-3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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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중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서사 구조를 활용한 자기 표현

과 그를 통한 정체성의 정립이다. 작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상을 본

인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활동이다. 먼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

해서는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장르와 줄거리에 대한 정보를 통해 내면화 전 주

의 집중을 돕도록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분리-전이-통합’의 통과제

의적 구조를 보편적 구조인 원질신화의 구조와 비교하여 설명함으로

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문법과 어휘 중심의 단순 이해에서 나

아가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 중심의 이해 활동을 함께 

학습목표

1. <바리공주> 서사 구조를 활용한 자기 서사 표현을 해본다.

2. <바리공주>에 나타나는 한국 문화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 평가한다.

3. 심층적 이해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정립한다. 

학습대상 재외동포 중 한국어 5급 이상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

학습시간 3차시 / 1차시당 2시간 (총 6시간) 

1차시

[도입단계 : 텍스트 제시]

1. 장르 파악

 - 굿 제의 등의 동영상을 활용하여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한 소개 

 - 서사무가와 통과제의적 구조에 관한 설명

2. 줄거리 파악

 - 문법과 어휘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읽기 활동

 - 소그룹 활동을 통해 줄거리를 정리하게 하여 내용 파악을 점검 

 - 교사의 질문에 답하며 주인공 ‘바리’에 대한 이해를 확인

  예) 바리공주는 왜 업비대왕의 부탁을 들어줬는가?

2차시

[전개단계 : 텍스트의 맥락과 내재된 정서 파악]

1. <바리공주>에 내재된 문화요소 학습

 - 한국의 저승 세계와 죽음에 대한 인식 

2. 역할극을 통해 인물(바리공주)에 대한 심층이해 유도

 - 자신이 바리공주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본을 쓰고 토론

3차시

[정리단계 : 배운 지식의 심화와 정리] 

1. 자신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까지의 사건을 정리

 - 거주국에서 이방인으로 느껴지거나 정체성 갈등이 있었는지 토론

2. 바리공주의 선택과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3. ‘나’와 관련한 인생의 좌우명과 미래의 다짐을 작성 

<표 1> 바리공주를 활용한 문화 정체성 교육 방안 



고전 서사무가를 활용한 재외동포의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강명주 193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리공주의 여정을 단순히 부모를 위한 희생으

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서사 읽기를 지도할 것이다. 보통 작품서사에 

대한 강한 이끌림과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은 특정 장면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과의 일치점을 발견할 때인데 작품의 서사와 자기서사

가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그 ‘특별한 지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42)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경계를 넘어 긍정적 주체

를 확립한 지점에서 찾고자 했다. <바리공주>에서는 서천서역국에서

의 여정이, <심청전>에서는 인당수를 넘어 용궁에서의 여정이 그것에 

해당된다. 특히 <심청전>의 경우 이를 활용한 재외동포 3세인 줄리아 

류(Julia Riew)의 사례를 보조자료로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심청전의 

교수 방안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2) 신동흔, 앞의 글, p.16. 

학습목표

1. <심청전> 서사 구조를 활용한 자기 서사 표현을 해본다.

2. <심청전>에 나타나는 한국 문화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 평가한다.

3. 심층적 이해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정립한다. 

학습대상 재외동포 중 한국어 5급 이상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

학습시간 3차시 / 1차시당 2시간 (총 6시간) 

1차시

[도입단계 : 텍스트 제시]

1. 장르 파악

 - 심청전, 심청가, 심청굿의 관계 설명

 - 오페라, 뮤지컬과 비교하여 판소리와 한국의 공연문화에 대해 소개

2. 줄거리 파악

 - 문법과 어휘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읽기 활동

 - 소그룹 활동을 통해 줄거리를 정리하게 하여 내용 파악을 점검 

 - 교사의 질문에 답하며 주인공 ‘심청’에 대한 이해를 확인

  예) 심청은 왜 장승상 댁에 수양딸로 가는 것을 거절했는가?

2차시

[전개단계 :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과 내재된 정서 파악]

1. <심청전>에 내재된 문화요소 학습

 - 한국의 가부장적 제도와 효에 대한 인식 

2. 역할극을 통해 인물(심청)에 대한 심층이해 유도

 - 자신이 심청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본을 쓰고 토론

<표 2> 심청전을 활용한 문화 정체성 교육 방안 



194 대순사상논총 제47집 / 연구논문

심청전에서 역시 서사 구조를 활용한 자기 표현과 그를 통한 정체

성의 정립을 가장 우선적인 학습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텍스트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장르와 줄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때 오페라나 

뮤지컬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것이다. 심청전을 활용

한 교육 방안에서는 특히 학습 대상자와 비슷한 사례 중 인기를 얻은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흥미를 유도하고 유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줄리아 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졸업 작품으로 <심청전>이

야기를 각색하여 노래를 만들었다.43) 심청이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에 

본인의 모습을 투영하여 작곡한 심청<Dive>44)가 그것이다. 그녀는 

숏폼 플랫폼에 ‘한국판 디즈니 공주’를 컨셉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화

제가 되어 LG 그램의 지원을 받아 합작을 통한 짧은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다.45) 줄리아 류는 “자신의 뿌리와 ‘고향’을 찾고 또 찾고 있

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심청이의 여정과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었

다”46)고 말한다. 즉, 경계를 넘어가는 장면에 가장 영감을 받아 

<Dive>를 작곡한 것이다. 고향에 대한 문화적 연결과 기억을 잃지 않

고 다른 나라에서 자라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용궁)을 

향한 ‘Dive’는 자신의 상황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나

43) 코로나 이후 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할머니에게 들은 한국 전래 동화를 듣고 먼 길
을 떠난 심청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에 동질감을 느끼고 곡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틱톡을 통해 만든 짧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 기업인 LG와의 합작으
로 짧은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다.

44)《유튜브》, ｢LG gram 360 x 줄리아 류: 심청전 Dive 편｣ (https://youtu.be/7sPr
XP8IZag, 2023. 10. 9. 검색).

45) 2023년 뉴욕에서 <심청전>을 뮤지컬로 공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청 <Dive>
만을 대상으로 한다. 

46)《TikTok》, ｢줄리아 류 인터뷰｣ (https://newsroom.tiktok.com/ko-kr/creator-spotli
ght-julia-riew, 2023. 10. 9. 검색).

3차시

[정리단계 : 배운 지식의 심화와 정리] 

1. 줄리아 류의 심청 <Dive> 영상을 보여주고 감상 및 토론

 - 심청전 서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기

 -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와 공감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해보기

2. 심청의 선택과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3. ‘나’와 관련한 인생의 좌우명과 미래의 다짐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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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의 콘텐츠에 녹였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작곡한 <Dive>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Now all of the fish in the sea can’t stop me 

  바닷속 어떤 것도 날 못 막지 

All of the waves in the world can’t rock me 

  파도가 날 덮쳐도 끄떡없지 

I’m on a mission and gee 

  여정은 시작됐어

Just watch me go 

  날 지켜봐

All that’s left is the dive 

  뛰어들기만 하면 돼

Don’t forget to close your eyes and hold your breath 

  잊지 마, 눈을 꼭 감고 숨을 들이켜 

Now, ready set 

  자, 준비

Take the dive 

  뛰는 거야

I’ve waited all my life 

  평생을 기다려왔어

And now it’s finally time 

  그 순간이 드디어 왔어

-심청<Dive>47)-

위 가사에서 “Dive”는 바다에 뛰어든다는 사전적 의미 외에 두려움

을 극복하고 필요한 순간에 도약한다는 의미를 결합한 이중적 의미를 

드러낸다. 줄리아 류 역시 심청의 주체적 결단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학습 대상자가 서사 구조를 수용하면서 정

체성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서사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와 관심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47)《유튜브》, ｢LG gram 360 x 줄리아 류: 심청전 Dive 편｣ (https://youtu.be/7sPr
XP8IZag, 2023. 10.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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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재외동포가 늘어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재외동포의 혼종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주의

적 관점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혼종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의 문화 

교육이 필요한 것에 비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고전 서사를 활용하였다.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을 학습하기에 용이한 두 텍스트를 <바리공주>와 <심청

전>으로 선정하였다. 고전 서사이지만 ‘고전’과 ‘전통’으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통합적 정체성 획득의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

해보고자 하였다. 재외동포 학습자에게 고전 서사를 중심으로 정체성

을 교육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면서 

정체성을 증신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

한 자기 서사 표현을 유도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의 목

적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

성을 확립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

의 거주국과 연령, 상황 등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화했

다는 점에 한계가 있지만, 혼종적 정체성을 인정한 문화 정체성의 교

육 방향과 방안을 제언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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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Education Methods for Overseas Koreans 
Using Classical Narratives: Focusing on Princess Bari 

and The Tale of Shim Cheong

Kang Myung-ju
Research Professor, HK+ RCCZ Research Center, Chung-aung University

In this study, we delve into the potential for innovative cultural 
education techniques that utilize the timeless tales of Princess 
Bari and The Tale of Shim Cheong as tailored for the upcoming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 learners. With a rising number of 
young overseas Koreans born and raised in their host countries, 
there emerges a pressing need to craft an educational framework 
that resonates with the evolving dynamics of their generation. Our 
endeavor revolves around proposing educational strategies that 
help solidify identity while carefully considering the intrinsic 
motivation prevalent among most overseas Koreans.

Naturally, the choice of employing the classic epics Princess 
Bari and The Tale of Shim Cheong as educational resources was 
deliberate. These narratives are rich in rites of passage and offer 
profound insights into the transformative journey of their 
protagonists. Both characters are affluent women in patriarchal 
societies, and both embark on quests to redefine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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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ew relationships, liberating themselves from the confines 
of parental ties. This narrative framework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overseas Koreans who are often adrift in the 
social fabric of their adopted countries. These stories inspire them 
to introspect and contemplate their own identities.

By intertwining their personal narratives with the empowering 
stories of characters, students are provided a chance to reaffirm 
their authentic selves. Therein, a paradigm shift can occur that 
allows individuals to embrace the core elements that define them. 
Our ultimate objective was to enable students to explore their 
own stories and immerse themselves in the intricate narratives of 
classical works. This immersive experience fosters a profound 
sense of unity with the characters and paves the way for a 
comprehensive educational plan. This plan not only celebrates the 
hybrid nature of identity but also cultivates a deep sense of 
positivity within amalgamated ‘subjects.’

Such an approach not only fosters a stronger connection with 
one’s heritage but also sparks a genuine curiosity about and 
affinity for the rich cultural tapestry of one’s home country. It’s 
not just education; it’s a transformative journey that enriches the 
lives of overseas Koreans and nurtures a profound bond with their 
cultural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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